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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배드민턴의
저변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배드민턴 동호인 259명을 대상으로 상관
관계분석,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
계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분노조절, 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대인갈등 다루기의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중 처음관계맺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
성, 미래확신성, 친밀성,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체성과 친밀성,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과 주체성, 정서적지지 및 조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체성과 낙관적 태도, 대인갈등
다루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노조절과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
력성의 하위요인들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시사된다.

주제어 : 배드민턴, 동호인,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badminton clubs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elf-resilience of 
badminton club membe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u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259 badminton club members were verified throught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resulted in the following result: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self-identity,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l of them were statistically relevant, except for a few 
factors in handling anger management, first-time relationships, self-exposure, and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Second, Among the sub-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factors 
affecting the first relationship were interpersonal efficiency, future certainty, intimacy, anger 
management  and subjecthood.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iming displeasure with others were 
subjecthood and intimacy.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exposure were interpersonal efficiency and 
subjecthood. The factors affecting the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were subjecthood and optimistic 
attitud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were anger management and 
confidence. Therefore, the factors of self-identity and self-resilience of badminton club members 
suggest that they serve as important factors to facilit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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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갈증이나 부족함보다 복잡한 4차 산업으
로 빠르게 성장한 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1]. 대인관계 문
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
리적 문제로 타인과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2]. 이와 같은 대인
관계 문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며 Kang[3]은 대인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면 불안, 분노,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의 내재적 특징과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자아상이며 자기 스스로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
이고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 안정감에 기반한 자존감이다
[4]. Baumesister[5]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고,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자
아정체감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7]. 

자아탄력성이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 능력’을 말한다[8]. Block과 
Kremen[9]은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심리적 적응을 잘 해
내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직되고 집요한 태도나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자아정
체감과 높은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
[10-13]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이 이들 변인
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생활체육과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체육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인관계 성
향이 높다고 하였고, 참여 자체만으로도 대인관계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15].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 생
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16]. 문화체
육관광부[17]에 따르면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체육 참여율은 66.6%, 생활체육 경험률은 92.7%에 육박
하며, 이 중에 12.9%는 단순한 생활체육 참여를 넘어 생
활체육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그중에서도 축구
는 동호인 607,300명, 생활체조 동호인은 396,260명, 
배드민턴은 354,844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인기 
종목들이다[18].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 중의 하나인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 운동 협응
성, 신체적 건강, 근력, 그리고 골밀도 등 생리학적 요인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19-21], 회복탄력성, 자기
효능감 증가,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 등 사
회학적 요인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는[22-24] 종목이다. 그러나 배드민턴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들의 기술력 
향상, 스포츠 자신감, 기술 수준, 자기관리, 그리고 경기 
분석 등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고[25-28], 배드
민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도 운동중독, 참여 
정도에 따른 운동몰입, 운동 만족, 재미 요인, 운동지속 
의도와 같은 변인만을 다룬 연구[29-32] 정도만 이루어
진 상태이다. 물론 앞선 연구들을 통해 스포츠의 참가가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을 높게 해주고, 건강한 자아정
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은 개인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겪을 수 있
는 대인관계문제를 유연하게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33-3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세
부종목별 참여자가 아닌 모든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고,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을 분리
하여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
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
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좀 더 체계
적인 연구로서의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며 생활체육으
로서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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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1 연구대상 
이 연구는 C시, D시, K시, S시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에 참여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59명을 선정 후 분석을 실시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8 57.1

female 111 42.9

age

30y under 65 25.1
30~40y under 114 44.0
40~50y under 53 20.5

50y over 27 10.4

exercise 
career

2y under 47 18.1
2~3y under 28 10.9
3~4y under 35 13.5
4~5y under 29 11.2

5y over 120 46.3
total 259 100%

1.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

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검사 도구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최초 121문항에서 5인의 전문가와 협의
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문항을 내용타당도 측면에서 61문
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은 Table 2와 같다. 
259부의 설문지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
된 구체적인 요인추출방법은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다. 요인회전은 오블리민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이 .40이상, 공통성이 .40 이상을 나타
내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도구의 내용과 타
당도 및 신뢰도 검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37]이 개발
하고 Lee[38]가 일부 수정•보완한 ‘한국형 자아정체성검
사’를 토대로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된 총분산은 71.5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KMO 
검정값은 .904로 보통 이상의 강한 관계로 나타났다. 또
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781∼.909로 나타나 

자아정체감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자
아정체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ontent composition Ques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1), age(1), exercise career(1) 3

self-identity

 selfreceptiveness(4),future confidence(4) 

24 subjecthood(4), intimacy(4)

 initiative(4), goal orientation (4)

ego-
resilience

 confidence(4), interpersonal efficiency(4)
14

 optimistic attitude(4), anger management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rst-time relationships(4)
 claiming displeasure with others(4)

20 self-exposure(4), emotional Support and 
Advice(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4)

Total 61 

Table 2. Questionnaire configuration

Table 3.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self-identity

Question Factor
1 2 3 4 5 6

selfrecepti
veness

a8  .881 -.021 -.075   .047  -.070  -.058
a7  .873 -.063 -.066   .021   .018  -.096
a5  .710 -.014  .057  -.056   .029   .129
a6  .539 -.021  .128   .037   .096   .243

future 
confidence

a10 -.006  .923  .004   .011  -.033  -.006
a11  .018  .871  .033   .007  -.084  -.021
a12 -.060  .840 -.025  -.008   .002   .016
a9 -.126  .542  .160  -.080   .034  -.040

subjecthood

a1 -.043 -.020  .706  .87  -.075  -.055
a3  .027  .257  .578  -.021   .087  -.101
a2 -.101  .071  .562  -.045  -.233   .076
a4  .032  .078  .539  -.221   .105  -.236

intimacy
a24  .005  .060 -.118   .883   .006  -.014
a21  .045 -.116  .140   .650   .035   .077
a23  .084 -.058  .036   .445   .333  -.075

initiative

a18 -.029 -.150  .062   .022   .697   .105
a19 -.021 -.084 -.060  -.008   .668  -.016
a20  .120  .098 -.034   .078   .558   .068
a17  .085  .052 -.153   .120   .469   .164

goal 
orientation

a13  .059 -.062  .041  -.006   .008   .757
a14  .063  .083 -.098   .010   .087   .725
a15 -.005 -.086 -.089  -.016   .096   .718
a16  .077 -.026 -.096   .314   .004   .441

eigenvalue 8.884 2.191 1 .711  1.478  1.154  1.032
variance(%) 38.627 9.527 7.440  6.426  5.017  4.487

cumulation(%) 38.627 48.154 55.594 62.020 67.037 71.524
Cronbach’s α  .872  .909  .799   .781   .793   .854

KMO=.90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3492.854, df=253, p<.001

둘째,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39]과 
Klohenn[40]이 개념화하고 Park[41]이 번안한 자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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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명된 총분산은 78.27%의 설
명력을 보였으며, KMO 검정값은 .825로 보통 이상의 
강한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732∼.834로 나타나 자아탄력성 설문지의 타당성
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ego-resilience

Question Factor
1 2 3 4

confidence
b2   .797  .044   .023  -.020
b1   .765 -.053  -.035  -.115
b3   .737  .008  -.035   .038

anger 
management

b14  -.095  .778  -.021  -.046
b13   .135  .746   .006   .025

optimistic 
attitude

b10  -.060 -.046   .837  -.139
b11   .028  .064   .674   .121
b9  -.013 -.046   .652   .074

interpersonal 
efficiency

b8   .008  .025   .013  -.769
b7   .099  .017  -.089  -.726

eigenvalue  4.343 1.388  1.078  1.017
variance(%) 43.433 13.883 10.782 10.173

cumulation(%) 43.433 57.316 68.098 78.271
Cronbach’s α   .834  .732   .778   .782

KMO=.825, =1031.247, df=45, p<.001

Table 5.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Question Factor
1 2 3 4 5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c14   .754 -.062  .069 -.104  -.080
c13   .710  .062  .026  .007   .093
c15   .698  .015 -.046 -.114   .048
c16   .667 -.067 -.061  .046   .154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c19   .073  .789  .063  .015  -.027
c20  -.205  .575  .094 -.140   .030
c18   .065  .553 -.372  .140  -.015

claiming 
displeasure with 

others

c5  -.043 -.035 -.749 -.220   .013
c8  -.018 -.018 -.739  .070   .066
c6   .044  .010 -.665 -.157  -.032

first-time 
relationships

c3   .021  .012 -.077 -.712   .062
c2   .116 -.012  .001 -.597   .176
c4   .158  .054 -.187 -.567  -.018

self-exposure
c10  -.069 -.046  .025 -.097   .639
c9   .054  .052  .014  .018   .617
c11   .172 -.018 -.115  .023   .530

eigenvalue  4.909 2.275 1.400 1.259  1.038
variance(%) 30.684 14.218 8.749 7.869  6.489

cumulation(%) 30.684 44.902 53.651 61.520 68.000
Cronbach’s α   .839 .667  .798  .781   .664

KMO=.836, =1463.814, df=120, p<.001

셋째, 대인관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42]이 제작하고 Kim과 Kim[43]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된 총분산은 6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KMO 검정값은 .836으로 보통 이상의 강한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664∼.839로 나타나 대인관계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
성이 확인되었다. 대인관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3 자료처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지의 검

토 작업 후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
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
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하위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ego-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factor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② -.346**
 ③ .544**-.469**
 ④ -.529**.549**-.420**
 ⑤ -.404**.502**-.410**.542**
 ⑥ -.341**.469**-.389**.471** .553**
 ⑦ -.499**.578**-.595**.591** .610** .593**
 ⑧ -.266**.394**-.399**.296** .363** .590** .525**
 ⑨ .374**-.565**.522**-.503**-.446**-.601**-.548**-.481**
 ⑩ -.119 .253** -.121 .254** .209** .212** .275** .207**-.246**
 ⑪ .373**-.344**.428**-.343**-.344**-.473**-.444**-.485**.397** -.008
 ⑫ .362**-.236**.188**-.281**-.312**-.318**-.280**-.145* .282** -.056 .292**
 ⑬ .255** -.078 .274**-.206**-.173**-.286**-.218**-.327**.281** -.037 .429** .149*
 ⑭ .374**-.193**.265**-.310**-.281**-.319**-.293**-.209**.350** -.093 .454** .184** .487**
 ⑮ -.034 .057 -.064 .103 .008 .024 .019 .041 -.098 .535** .037 .133* -.034 -.141*
①subjecthood ②self receptiveness ③future confidence ④goal orientation ⑤initiative ⑥intimacy 
⑦confidence ⑧interpersonal efficiency ⑨optimistic attitude ⑩anger management ⑪first-time relationships
⑫claiming displeasure with others ⑬self-exposure ⑭emotional Support and Advice ⑮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변인들 간 대부분 유의하였으나 ⑩, ⑪, ⑬, ⑮번 변인에
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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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 First-time relationships
order of input B β t p

1 interpersonal efficiency -.221 -.274 -4.283 .001

2 future certainty  .143  .167  2.642 .009

3 intimacy -.191 -.224 -3.470 .001

4 anger management  .107  .134  2.603 .010

5 subjecthood  .193  .149  2.450 .015

R Square .352, F=6.004, p=.001, Durbin-Watson 1.876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Tolerance VIF
1 selfreceptiveness -.053  -.862 .390 1.525 .567

2 goal orientation -.069 -1.065 .288 1.673 .550

3 initiative -.032  -.510 .611 1.609 .512

4 confidence -.069  -.906 .366 2.279 .439

5 optimistic attitude  .039   .569 .570 1.915 .512

Table 7은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
력성이 처음관계맺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R2=.352로 F=6.00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가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1.876으로 잔차들 간의 상관이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관계맺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β=-.274, t=-4.283, p=.001), 미래확신성(β
=.157, t=2.642, p=.001), 친밀성(β=-.224, t=-3.470, 
p=.001), 분노조절(β=.134, t=2.603, p=.010), 주체성(β
=.149, t=2.450, p=.01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
력성이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R2=.174로 F=13.216, p<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
지수가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1.988로 잔차들 간
의 상관이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laiming displeasure with others
order of input B β t p

1 subjecthood  .228 -.274 -4.283 .001

2 intimacy -.115  .167  2.642 .009

R Square .174, F=13.216, p=.001, Durbin-Watson 1.988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Tolerance VIF
1 selfreceptiveness -.045  -.680 .497 1.350 .741

2 future certainty -.082 -1.172 .242 1.521 .657

3 goal orientation -.042  -.579 .563 1.601 .625

4 initiative -.116 -1.644 .101 1.558 .642

5 confidence -.012  -.159 .874 1.823 .548

6 interpersonal efficiency  .094  1.331 .184 1.545 .615

7 optimistic attitude  .069   .950 .343 1.649 .607

8 anger management    .026   .452 .652 1.050 .854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
인은 주체성(β=-.274, t=-4.283, p=.001), 친밀성(β
=.167, t=2.642, p=.00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Self-exposure
order of input B β t p

1 interpersonal efficiency -.208 -.279 -4.628 .001

2 subjecthood  .218  .181  3.003 .003

R Squrare .137, F=9.015, p=.001, Durbin-Watson 1.952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Tolerance VIF
1 selfreceptiveness  .120 1.841 .067 1.279 .782

2 future certainty  .101 1.391 .165 1.576 .634

3 goal orientation -.040 -.573 .567 1.441 .694

4 initiative  .002 .029 .977 1.304 .767

5 intimacy -.098 -1.325 .186 1.625 .615

6 confidence  .032  .418 .677 1.707 .586

7 optimistic attitude  .112 1.626 .105 1.422 .703

8 anger management  .044  .740 .460 1.050 .898

Table 9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
력성이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R2=.137
로 F=9.015,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지수가 4.0 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1.952로 잔차들 간의 상관이 없어 회
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대인관계효율
성(β=-.279, t=-4.628, p=.001), 주체성(β=.181, 
t=3.003, p=.00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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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order of input B β t p

1 subjecthood .294 .283 4.664 .001

2 optimistic attitude .193 .244 4.019 .001

R Square .191, F=16.151, p=.001, Durbin-Watson 2.025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Tolerance VIF
1 selfreceptiveness  .064   .923 .357 1.515 .645

2 future certainty -.028  -.375 .708 1.707 .586

3 goal orientation -.062  -.867 .387 1.634 .612

4 initiative -.078 -1.197 .233 1.359 .736

5 intimacy -.122 -1.713 .088 1.604 .607

6 confidence -.030  -.414 .679 1.669 .599

7 interpersonal efficiency -.023  -.349 .727 1.315 .703

8 anger management  .001   .010 .992 1.065 .819

Table 10은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
탄력성이 정서적지지 및 조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모형
은 R2=.191로 F=16.15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지수가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Durbin-Watson=2.025로 잔차들 간의 상관
이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지지 및 조언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주체
성(β=.283, t=4.664, p=.001), 낙관적태도(β=.244, 
t=4.01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order of input B β t p

1 anger management  .435  .573 10.554 .001

2 confidence -.126 -.138 -2.548 .011

R Squrare .303, F=6.494, p=.001, Durbin-Watson 2.115 

removed variable entry- β t p Tolerance VIF
1 subjecthood -.047  -.775 .439 1.332 .704

2 selfreceptiveness -.013  -.195 .846 1.525 .648

3 future certainty -.119 -1.837 .067 1.553 .604

4 goal orientation  .061   .941 .347 1.558 .635

5 initiative -.043  -.655 .513 1.597 .605

6 intimacy -.024  -.374 .709 1.549 .625

7 interpersonal efficiency -.008  -.126 .900 1.388 .696

8 optimistic attitude -.047  -.755 .451 1.450 .679

Table 11은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
탄력성이 대인갈등 다루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R2=.303로 F=6.49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지수가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Durbin-Watson=2.115로 잔차들 간의 상관이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갈등 다루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분노조절(β=.573, t=10.554, p=.001), 자신감(β=-.138, 
t=-1.548, p=.011) 순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이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자아정체감과 자아탄
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
어졌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하위요인
들 간에는 분노조절, 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대인갈등 
다루기 변인에서 몇 개의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44]이 자아정
체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인관계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Oh[45]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면 
대인관계도 높아진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가 일부 지지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자
아정체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대인관계 문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정체감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Kim[46]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높아지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위 연구 결과가 
일부 지지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어떤 상황 또는 문제
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
는 낙관적 태도가 높고, 자신의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
는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유지한다
고 생각된다. 하지만 생활체육 또는 신체활동을 주기적으
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의 상관
관계를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생활체육 
종목별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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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과 자아탄
력성의 하위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처음관계맺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효율성, 미래확신성, 
친밀성, 분노조절 그리고 주체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
체성과 친밀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과 주체성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적지지 및 조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체성과 
낙관적태도 순으로, 대인갈등 다루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분노조절과 자신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체성이 포함된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자신의 주장 또는 분노감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요
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Lee[47]의 연구가 이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긍
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을 지배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
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주
체성이 높다는 의미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 환경을 적극
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에
게 조언하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반응을 알아차려 지지
하는 능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im[48]은 자아정체감이 증진되면 직무스트레스가 감
소한다고 했으며, Won[49]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대인관계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역할을 지
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인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다. Kim[50]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내적인 모습보다 외적 모습이 
더 중요하며 이로 인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타인과 처음 
관계맺기가 쉽다고 하였으나, 그 요인뿐만이 아닌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조절과 낙관적태도를 갖고 있
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처음관계 맺기가 더 쉽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분노조절의 능력이 높은 배드
민턴 동호인 일수록 대인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높은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요인인 분노조절이 대인관계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 운동이 아닌 타
인과 함께 하는 종목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서로의 화합
을 위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려는 성격이 더욱 강하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려는 성향이 강
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
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
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배드민턴 동
호회의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하
위요인들 간에는 분노조절, 처음관계맺기, 자기노출, 대
인갈등 다루기에서 몇몇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
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중 처음관계맺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 미래확신성, 친밀성, 
분노조절, 주체성 순으로,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체성과 친밀성 순으로,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과 주체성 
순으로, 정서적 지지 및 조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
체성과 낙관적 태도 순으로, 대인갈등 다루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노조절과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배드민턴 동호인의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의 자아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훈련 방법이 필요하며, 배드민턴 지도자는 동호인들에게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심리적 요소들도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자
아탄력성 그리고 대인관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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